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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북구, ‘동행, 마을과 마음을 잇다’ 프로그램 운영

 부산 북구(구청장 오태원)에서는 학교나 가정에서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에 어

려움을 느끼는 아이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리·정서적 상담 프로그램인 ‘동

행, 마을과 마음을 잇다’ 를 운영한다고 밝혔다.

‘동행, 마을과 마음을 잇다’ 프로그램은 산옹달샘 심리상담 공동체의 전문상담

사를 신청자와 1:1로 매칭하여 △그림검사 △가계도 △문장완성검사 △심리검

사 등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며, 1인당 5회의 개인 상담을 무료로 지원한다.

초등학교 5학년 이상 상담을 원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북구희망교육지원센터

(☏309-6161,6162)로 개별 신청을 하면 된다. 3월 7일부터 선착순 20명을 지

원할 예정이다.

한편 부산 북구는 지난해 ‘동행, 마을과 마음을 잇다’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하

여 21명을 상담하고,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. 올해에도 희망교육



지구 지역 특화 교육브랜드 창출 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게 되었다.

오태원 북구청장은 “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맞춤형 심리검

사와 상담을 지원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한

다.”고 전했다.




